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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부셔라 예술꿈나무들의 땀과 열정
어린 발레리나들의 동작이

인상적인 송원초등학교 군

무팀의 개미와 베짱이

한국 무용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김은우(광주예술고 3

년)군의 춘삼월 봄바람에

멋진 재즈 댄스를 선보인 문혜선(광주 수피아여고

2년)양

새싹들의 군무

우아한 몸짓 힘찬 도약

트럼펫 연주를 선보인 김평안(천곡중 1년)군 오른쪽은 김규리(송원초 3년)양이

가야금 병창 화초 타령를 부르는 모습

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예술 꿈나무들의 축제 제59

회호남예술제(4월23일5월29일)가막바지경연에한창

이다음악무용국악등다양한장르에서솜씨를뽐내고

있는출전자들의열띤경연모습을화보로엮는다

사진최현배김진수기자

choi@kwangju.co.kr

강한 카리스마가 돋보인 광주한빛무용학원 현대무용 군무 팀의 One

light dream
객석 휘어잡은 카리스마

미래의 예술가들


